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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우체국이란

우리 가족은 우체국을 엄청 자주 쓴다. 친척들에게 선물을 돌릴 때도,

어머니가‘하..’하는 탄식과 함께 신용카드 청구서를 뜯을 때도 우리

가족은 우체국을 이용한다. 우체국을 이용한 일 중에는 웃기지만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오늘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이 일은 2024년 5월쯤의 일이다. 그때 사촌형이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다.

엄마와 나는 사촌형에게 택배로 간식과 책을 보내기로 했다.

택배를 보내고 2시간 후,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다. 그때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거제 해양 수산부에서 바닷물 연구로 바닷물을 옮기는 

도중에 바닷물이 터져서 택배가 다 젖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 택배는 우체국 직원 덕분에 빨리 다시 보내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은“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티가 너무 먹고 싶었

습니다!”라며 택배에 제티! 를 추가로 넣어 보내줬다.

이 일은 아직도 웃기고, 한편으로는 우체국 직원의 대처 덕분에 기억에

남아있다. 이 일 이후로 우체국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 같다.



이 일 말고도 나에게 우체국과 관련된 일은 수없이 많다. 요즘 이메일과 

SNS 의 발달로 우체국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우체국은 나의

마음을 친척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줬고, 또한 내가 친척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되어줬다.

내가 처음으로 굿네이버스 희망편지 쓰기대회에 나갔을 때, 나의 작은 

마음이 우체국을 통해서 저 먼 나라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뿌듯했다.

나는 우체국을 단순히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체국은 단순히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곳이죠. 다만, 그 방법이 직접이 아닐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나에게 우체국은 뭘까?’를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 우체국은‘나’이다. 이 말고는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우체국은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줬고, 나에게는 하나의 길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우체국은 ‘나’다.


